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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펄프, 파업 맞서 직장폐쇄 단행
노조 요구안 수용시 경 목표 차질 … 노조는 임금 원상회복 요구

법정관리기업인 울산시 울주군 동해펄프가 2007년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 후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에 맞

서 9월4일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로 했다.

회사는 “9월4일 오전 9시를 기해 직장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9월3일 노조에 보냈다.

또 “노사협상 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조안을 수용하면 연간 100억원 상당의 원가상승 요인이 작용해 경

목표 차질은 물론 법정관리기업으로서 이미지 실추 등이 예상된다”며 “현재 노조의 파업이 지속되는 상황에

서 회사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직장폐쇄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가 노사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도 언급하지 않은 채 직장폐쇄로 맞서려는

데 대해 내부 회의 등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해펄프 노조는 2007년 임금 및 단체협상의 진전이 없자 8월9일부터는 노조간부 파업을, 8월21일부터는 전

면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법정관리기업인 회사의 회생을 위해 조합원들이 2006년 임금과 자녀의 학자금까지 삭감되는 희생을 

감수했다”며 “2007년은 흑자경 으로 전환된 만큼 회사는 임금 수준의 원상회복을 바라는 노조 요구를 받아들

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해펄프 노사는 5월22일 2007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위한 상견례 이후 모두 9차례에 걸쳐 교섭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2005년 삭감한 상여금 삭감분 400% 및 학자금 삭감분 50% 원상회복, 기본급 대비 9.3% 임금 인상 

등의 노조 요구안과 상여금 200% 인상, 성과금 100% 지급 등의 회사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종이원료인 화학펄프를 생산하는 동해펄프는 1998년 부도가 난 뒤 1999년부터 채권 은행단이 법정관리중이

며, 전체 종업원은 300여명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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